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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두근두근 인천, ‘소창균이사의 러브레터’가 도착했습니다.

- 상향적․수평적 조직문화,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는 소통문화 조성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세대·직급 간 이해도 향상과 조직문화 

개선을 위해 ‘소창균이사의 러브레터’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‘소창균이사의 러브레터’는 공직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모임

인 ‘소창균이사’와 간부공무원이 만나 직접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. 

소통·창조·균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‘소창균이사’는 

12팀(총 61명)으로 구성돼 지난 4월부터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혁

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.

인천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MZ세대로 구성된 인천광

역시 주니어보드와 간부공무원이 직접 소통하는 ‘리버스 멘토링’을 

실시했는데, 이번 ‘소창균이사의 러브레터’는 여기에 새로운 소통 

방식인 손 편지를 추가해 자유롭고 수평적인 소통을 강화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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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소창균이사의 러브레터’는 소창균이사가 팀별로 손 편지를 작성해 

간부공무원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달하고, 이후에 서로 만나 

손 편지에 담긴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

임현택 시 시정혁신담당관은 “‘소창균이사의 러브레터’를 통해 조

직 내 소통과 직급·세대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

다”며, “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활기찬 

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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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사진>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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